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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use of glass applied to curtain wall as a building facade material has increased in our 

nation. However, the non-tempered curved double glass is very easy to broke because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quality in process of making it into double glazing. So, it is more vulnerable to thermal breakage than 

tempered double glass. In this paper,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on curved double glazing was compared to 

that of heat strengthened glass and flat glass by conducting thermal breakage experiments. As a result, flat 

single glass was broken at temperature difference of 100∼140 degrees but curved double glazing was broken at 

that of 40∼60 degree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curved double glazing is more vulnerable than flat double 

glazing to thermal breakag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thermal breakage when curtain wall 

glazing is applied as a building facade material.

곡면 복층유리의 경우 복층화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이고 복층화 과정에서 2차 실리콘 구속으로 인해 추가적인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휨내력이 저하되어 온도차에 의한 열파손에 취약하게 된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유리 종류별 열파손이 발생하는 온도차를 정량적으로 

산출함으로서 향후 커튼월 유리 적용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표 1은 열파손 실험요인 및 실험체 종류를 나타낸 것으로서 유리의 종류 및 유리표면의 온도차를 실험요인을 설정하였으며, 7가지 유

리종류별 열파손 형상을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국내의 유리실험 관련 KS 기준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는 유리 열파손 실험에 대한 KS기

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파손 실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램프와 유리면 이격거리, 램프의 위치 등 열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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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양한 사전 실험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유리 가장자리 면에서 약 80mm 정도 이격시켜 IR램프(250W/EA) 6개를 조사하여 유리의 

열파손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유리 종류별 열파손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강화 평면 단판유리의 열파손 실험 결과, 100~140℃ 온도차에서 열파손이 발

생한 반면 비강화 곡면 단판유리의 경우 250℃의 온도차에서 열파손이 발생하였다. 이는 곡면 단판유리의 경우 제조 단계의 열처리에 

의해 강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취 없는 유리가 면취 있는 유리보다 다소 낮은 온도차에서 열파손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강화 단판유리의 경우 평면 및 곡면 유리 모두 260~280℃ 온도차에서도 열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비강화 곡

면 복층유리의 경우 40~60℃ 온도차에서 열파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복층화 과정에서 시공된 2차 실리콘의 구속에 의한 응력이 발생함

에 따라 단판유리보다 낮은 온도차에서 파손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는 유리 종류별 열파손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열파

손은 유리의 가장자리 부위에서 시작되어 주변의 직각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사지어 나가는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열파손 형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강화 평면 단판유리의 경우 100~140℃ 온도차에서 열파손이 발생하였으며, 비강화 곡면 단판유리의 경우 250℃의 온도차에서 열

파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반강화 단판유리의 경우 평면 및 곡면 유리 모두 260~280℃ 온도차에서도 열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비강화 곡면 복층유리의 경우 40~60℃ 온도차에서 열파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복층화 과정에서 시공된 2차 실리콘의 구속에 의한 응력

이 발생함에 따라 단판유리보다 낮은 온도차에서 파손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번 유리 열파손 실험 결과, 향후 커튼월 곡면 

복층유리를 시공할 경우 열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강화 곡면 복층유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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